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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불안

Parenting anxiety about working mother and full-time mother,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이재희, 박지희

Lee Jae-Hee*, Park Ji-H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불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20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6월 23일부터

2017년 7월 8일까지 이루어졌다. 집단심층면담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취업모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 ‘학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업모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독박육아의 어려

움’, ‘남편과의 역할 분담 필요’, ‘재취업과 경력단절의 문제’로 제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와 전업

모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둘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업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주요어 : 유아, 양육불안, 취업모, 전업모, 초등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bout the parenting anxiety of working mother and full-time 
mother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o find ways to support them. All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0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23, 2017 to July 8, 2017. Data was 
collected using in-depth group interviews. Parenting anxiety felt by working mothers is'sorry about the 
child','burden on the role of parents', and 'difficulty in caring'. ,'Reemployment and career disconnection'.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f raising children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both working and full-time mothers. Second, practical support plans are needed for working mothers 
and full-time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ird, practical support plans are needed for working 
mothers and full-time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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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양육불안(parenting anxiety)는 양육(parenting)과 불

안(anxiety)가 합쳐진 용어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양육자의 마음 상태 중 부모가 자

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불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양육불안은 어떤 특정한 양육의 상황으로 인해 부

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로, 부모

요인, 배우자 요인, 자녀 요인, 사회 전반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개인의 불안함을 배가시킨다[2]. 일상적인 양

육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부모는

양육불안을 느끼기 쉽다.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

등학교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상황은 부모가 양육불안

을 경험하기 쉬운 환경이다. 양육불안이 강하게 나타나

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지 못하고 통제

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모습이 나타난다[3].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은 남성

보다 여성이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강하다[4]. 변화한 양육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고 여

전히 여성에게 양육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현상

으로 인해 오늘날 어머니들의 양육불안은 줄어들지 않

고 있다. 어머니들은 생애 처음 경험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양육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양육에 대해 어려

움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난다[7]. 이는 어머니들

이 양육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되었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직장재직여부에 따

라 취업모와 전업모로 구분할 수 있다. 취업모와 전업

모의 양육환경을 서로 다르며, 느끼고 있는 양육불안도

조금 다르다. 취업모는 자녀와 함께 있는 절대적인 시

간의 부족함에 죄책감을 느끼고, 전업모는 하루 종일

자녀와 함께 있지만 질적으로 훌륭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9].

취업모들은 일-가족 양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은 취업모들의 양육불안으로 연

결된다. 취업모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충돌하는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취업

모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서로 다른 역할이 충돌하면

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5]. 취업모들

은 자녀와 함께 하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녀에게 이상적인 어머니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항상 느끼고 있다[8]. 취업모들은 자녀

가 어릴수록 스트레스, 역할 갈등을 경험하면서 어려움

을 느끼고 있다[6]. 취업모들은 정보의 부재로 인해 양

육에 어려움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취업모들이 느끼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은 그대로 취업모들의 양육불안으

로 연결된다.

전업모들은 결혼,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본인이

원치 않는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업모

에 대해 집에서 놀면서 아이돌보는 것도 싫어하는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7]. 전업모들은 반복적인 일

상에서 행하고 있는 어머니 역할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좌절감, 스트

레스, 우울감을 느끼고 끊임없는 가사노동에 힘들어 하

고 있다[9]. 전업모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많지만

질높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은

양육불안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

의 양육불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

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불안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업모의 양육불안

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모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20

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취

업모 9명, 전업모 1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자료수집은 2017년 6월 23일부터 2017년 7월 8일

까지 이루어졌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취업모

와 전업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심층면담(FGI)을 활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피면담자들에게 면담

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구조적인 질문의 예시에 대

해 설명하였다. 피면담자들간의 동질성을 확보한 이후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3, pp.211-216, August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13 -

에 집단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집단심층면담은 한 번

에 2~5명의 취업모와 전업모가 참여하였고, 동일한 내

용이 반복되어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집단심층면

담은 면담자들을 대상으로 1회씩 실시되었으며 총 8회

수행되었다.

3. 자료분석

면담을 모두 전사하였다. 먼저, 취업모와 전업모의

사례를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

지막으로, 취업모와 전업모가 느끼고 있는 양육불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취업모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 ‘학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돌봄에 대

한 어려움’으로, 전업모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독박육아

의 어려움’, ‘남편과의 역할 분담 필요’, ‘재취업과 경력

단절의 문제’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불안

1.1. 아이에 대한 미안함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

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적응해나가는 데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

취업모로서 전업모와 다른 안타까움도 있었다.

1학년을 잡아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학교가 행복해

야 하는데.. 슬퍼하더라구요 (2017.07.08. 취업모 5번)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편하게 쉴 수도 없고, 그냥

자기 자리 지키면서 수업만 안할 뿐이지 앉아있어야

하고. (2017.07.08. 취업모 6번)

상대적으로 누구 엄마는 오는데 왜 엄마는 안 와? 엄

마도 오면 안 돼? 그러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미안

하고. 전업모끼리 친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끼기도

미안해지고 뻘줌해지는 것도 있어요.

(2017.07.08. 취업모 8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아이의 적응을 위해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했다. 발달 상 7살과 8살

은 큰 차이가 없는데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서 강한 어

투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한글이나 수학

교육도 본인의 의사와 반하더라도 시키고 있었다.

아이한테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해

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

치원과)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아

이들이 못해내요. (2017.07.01. 취업모 1번)

우선 한글. 한글하고 너 혼자 기본생활 할 수 있게.

더 많이. 심지어 화장실에서 학교가서 변 봤을 때 뒤

처리 하는 거. (2017.07.08. 취업모 7번)

한글이나 수학 때문에 안 시키던 학습지를 2월 달에

부랴부랴 시작했어요. 남들 다 하는 데 내 아이만 소

신있게 갈 자신이 없더라구요.

(2017.07.08. 취업모 9번)

1.2. 학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취업모들은 직장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지

만 방학때 양육지원과 같은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제가 좀 더 일찍 일어나요. 예전보다 2시간 일찍. 아

침 일찍 시작하는 것이 저도 아이도, 체력적으로 많

이 힘들어요. (2017.06.24 취업모 3번)

저출산인데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돈을 주는 정책

인데, 돈으로 안되는 게 있잖아요. 방학 때 아이를 맡

길 데가 없어요. (2017.07.01. 취업모 1번)

전업모들에 비해 취업모들은 초등학교 적응에 적극

적이었다. 초등학교의 규칙에 순응하고, 친구를 만들어

주고, 알림장에 신경을 써서 빠른 시간 내에 자녀를 초

등학교에 적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유치원은 보육이고, 초등학교는 교육이죠. 수업시간

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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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해요. (2017.07.08. 취업모 7번)

제가 생각하기에 1학년 친구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2017.07.08. 취업모 7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알림장에 준비물이 써 있어요.

갑자기 밤에 확인하면, 또 사러가야하고.

(2017.06.24 취업모 4번)

1.3. 취업모의 돌봄에 대한 어려움

취업모들은 전업모들에 비해 자녀에 대해 불편한 마

음을 갖고 있었다. 취업모들은 직업을 그만 둘 까 고민

도 하고 있었고, 전업모들과 함께 잘 지내서 아이의 적

응도 도와주고 싶어하고 있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식사가 문제이

긴 한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

나. 그렇게 해서 버는 건 아이들 교육비잖아요.

(2017.07.01. 취업모 2번)

반 모임에도 빠질 수 없고, 여자아이라 더 한데. 지금

여러 친구를 해줘야 하지 않을 까 싶어요. 엄마들한

테 끼어야 되지 않을까. (2017.07.08. 취업모 10번)

취업모들은 전업모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

육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족한 양육시간

은 부족한 정보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

교에 어머니 봉사활동하러 가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이

야기했다.

워킹맘의 가장 힘든 점이 엄마들을 사귈 수 없고, 내

가 듣는 게 없어서. (2017.06.24. 취업모 4번)

학교는 오라는 것도 하라는 것도 너무 많아요. 어린

이집은 우리 아이 하는 거 보러 가는 건데, 초등학교

엔 봉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2017.07.08. 취업모 6번)

2.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전업모의 양육불안

2.1. 독박육아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업모들도 양육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늘어난 양육시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들을 위한 특별한 도움을 줘야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는 유치원 다닐 때보다 초등학교 때 같이 있는 시

간이 늘었어요. 유치원은 5시까지 놀다 왔잖아요. 지

금은 1시 전에 와요. 내가 더 많이 챙겨줘야 하는구

나. 아이도 의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2017.07.01. 전업모 11번)

저학년까지는 아무래도 좀 도와주는 게 조금 있어야

지. 그냥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못하

거든요. (2017.07.08. 전업모 6번)

전업모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의 적응을 도와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취업모들의 절대

적인 시간 부족과 달리, 전업모들은 알림장과 숙제에

대해 도와줄 시간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숙제시간이나 책 읽어야 할 시간에는 무조건 해야 하

는 거니까. 아이 위주로 돌아가는 거 같아요.

(2017.07.08. 전업모 5번)

맨날 엄마가 알림장 확인해 주고 꼼꼼하게 살펴봐주

세요. 이런 문구들이 (알림장에) 적혀있어요.

(2017.07.08. 전업모 7번)

2.2. 남편과의 역할 분담 필요

전업모들은 아이의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저조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무조건적으로 아빠를 양육에

참여시키기에 아빠들의 일 강도가 너무 높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아빠는 거의 주말에만 보죠. 아빠가 늦게 오니까.

(2017.07.07. 3번 전업모)

아빠 쉬는 날에도.. 아이들이 크게 아빠 얼굴을 볼 시

간이 없어요. (2017.07.07. 4번 전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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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몰아서 놀아주는 편인데. 아빠도 쉬어야 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2017.07.11.9번 전업모)

전업모들은 유치원 때에 비해 양육이 엄마의 전담이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때문에, 가능하면 아빠

와 양육 역할을 분담하고 싶어했다.

유치원 때 부모 참여수업도 있고, 아빠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에 들어오면서 약간

엄마의 전담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2017.06.23. 2번 전업모)

분담해야 하는 게 늘어나죠. 여자들이 살림만 하는

시대는 간 것 같아요. 멀티가 되야 해요. 필요한 생활

분담이 늘어난 것 같아요. (2017.07.11. 8번 전업모)

2.3.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전업모들은 처음부터 양육을 전담하지 않았다. 일자

리를 가지고 있다가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자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았다. 원치 않는 경력단절의 문제가 나

타났다.

아이가 1학년이 되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2017.06.23. 1번 전업모)

저도 3월부터 그만뒀어요.

(2017.06.23. 2번 전업모)

육아휴직이 되면 다행이잖아요. 정말 드물잖아요. 경

력단절 물어보면 초 1때 많이 그만뒀어요 라고 이야

기해요. (2017.07.01. 12번 전업모)

제일 큰 변화는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것 같

아요. 아프거나 제가 가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런게 원활하게 안될 것 같아서 그만 둔 케이스였어

요. (2017.07.01. 10번 전업모)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경력단절이 된 전업모들은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다

만, 양육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대해 알아볼 마음을 쉽게 갖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가려고 생각해보면, 3, 4월에 행사가 많으니

까. 나만 안가면 엄마들 다 오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 다 갈 수 없는데..

(2017.07.01. 11번 전업모)

알림장 이야기를 왜 했냐하면요. 그 날은 단톡이 안

올라왔으면 실로폰 못 가져갈 뻔 했어요. 안 갖고 온

아이들은 없는 상태로 수업을 받더라고요.

(2017.07.01. 12번 전업모)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불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

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와 전업모의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취업모와 전

업모는 모두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과도한 양육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양육불안으로 연결되었다. 현대 사

회에서 여성들은 활발히 사회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

히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8]. 한편으로,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미처 준비되지 못했던 부모 역

할을 받아들이면서 어머니라는 막중한 역할에 대해 부

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7]. 본 연구의 결과처럼

취업모와 전업모는 서로 다른 양육불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지원하여야 한다.

취업모와 전업모는 모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바우처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본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취업모는 자녀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직접적인 양육을 할 수 없음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전업모는 양육을 전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출산 시대에 양육

은 더 이상 가정의 몫으로 전가할 수만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정책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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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취업모들은 부족한 정

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육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

는 취업모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낮게

나타난다[10]. 취업모들의 양육불안은 일-가족 갈등을

양산시켜, 취업모들의 이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취업모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들을 모색하여 제

공하여야 한다. 취업모들의 양육불안을 경감시킬 필요

가 있다. 연구 결과, 취업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낼 때보다 시간의 부족함과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느

끼고 있었다. 해결책으로 자녀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방과후 돌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같은 방안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업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전업모들은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더불어 양육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많은 전업모들이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

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력단절의 유무를

떠나서 본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보내주던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

전업모들의 소통 통로를 더욱 더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

타난다[7]. 전업모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취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업모들은 자

녀양육에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근무

를 제공하는 것도 전업모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을 온전히 전업모들의 일로 전담시키

지 말고, 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아빠들을 육아에 참

여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 독박육아의 스

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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